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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 전화가 일상화되면서 시계를 차고 다니지

않는 사람이 오히려 늘어가고 있는 듯하다.

휴 전화 속에 디지털시계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

다. 그러나 디지털시계가 퍼지기 전에는 태엽이 장

치된 기계시계가 사람들 손목마다 채여있었던 시기

가 있었다.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집안에

괘종(卦 )시계를 걸어놓고 살던 때가 있었고 그 앞

엔 자명종( ) 시계가있었다. 

김 육의‘잠곡필담’에 시계 기술자로 이름 올라

이 자명종을 처음 만든 우리 조상의 한 사람이 유

흥발( )이다. 지난2005년11월호에김육에

해소개했는데, 바로그의문집‘잠곡필담’에유흥발

의 이름이 처음 보인다. 괘종시계의 원조격이라 할

수 있는 자명종이 우리 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

1631(인조 9)년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진주사(

) 정두원( )이북경으로부터돌아와임금에게

바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. 그는 서양식 총, 지도, 천

문서, 망원경 등등 서양 문물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

데, 서양의 자명종이 들어오기는 그 때가 처음으로

기록되어 있다. 당시 자명종이라 불리던 시계는 지

금으로 치면 종이 달려서 일정한 시각이 되면 저절

로 종을 필요한 만큼 울려주는 그런 시계로 괘종시

계를 아주 작게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. 옛날의‘자

명종’은 정해 놓은 시각에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는

지금의‘자명종’과는다른셈이다.  

자명종이 처음 국내에 들어온 이후 중국에 간 조

선의사신들은북경에서그것을호기심어린눈빛으

로 구경도 하고 사오기도 했다. 1732년까지 중국에

수입된 서양 자명종은 4천개 이상이나 되었다는 기

록도 남아있다. 해마다 중국에 가는 조선 사신들에

의해 그 가운데 몇 개쯤은 조선에 수입되었을 것은

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일이다. 유흥발이란 이름을

우리 과학기술사에 올려준 김 육은 1636년 이후 적

어도4차례중국에사신으로다녀왔는데, 1645년관

상감제조가된그는이해12월사은사( )로청

나라에다녀왔다. 그때는마침중국이명( ) 나라가

망하고, 청( )이 들어선 시기이며 또 그와 함께 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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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법 시헌력이 실시된 직후가 된다. 그는 관상감의

천문학자들을 중국에 파견하여 이 새 천문계산법을

배워오도록노력한기록이많이남아있기도하다.  

유흥발은천문학자가아니라시계기술자 다. 그

의이름이김육의 속에남아있는것은김육이천

문학 내지 시간의 과학에 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

에당시의시계기술자이름이나마기록하게되었을

것으로 보인다. 김 육의 은 다음과 같다. “서양 사

람들이 만든 자명종을 중국에 갔던 정두원 지사(

)가 얻어가지고 왔으나 그 움직임의 이치를 알지

못하여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. 병자년(1636)

에 중국에 갔다가 나 역시 그것을 구경해 보았는데

그 기계가 움직여 저절로 종을 울려주는 것이 신기

했으나 어떻게 시간을 맞추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

었다”는기록이다.  

그의 기록은 이어서 계속된다. “ 양에 기술이 출

중한기술자유흥발이란사람이있어일본에서파는

자명종을구해다가깊이연구한끝에그움직이는이

치를 터득하게 되었다. 그는 기계를 만들어 돌게 하

여 12시에 각각 종을 스스로 울리게 했으니, 자오시

( )에는9번치고, 축( )과미( )에는8번, 인신

( )에7번, 묘유( )에6번, 진술( )에5번, 기

해(己 )에4번친다.  매시간의정중( )에는한번

만종을친다.  그둘레에는둥근장식이있는데, 12시

를 새겨 넣었으며, 그 안에서는 해와 달이 움직이는

데, 그속도가전혀차이가없이정확하고달의모양

변화도그 로나타낸것이더욱기묘하다.”

유흥발이만든자명종을실제로보고이런기록을

남긴 듯한데, 막상 그 주인공 유흥발에 해서는

양 사람이고 재주 좋은 기술자라고만 밝혀 놓았을

뿐이다. 아직 유흥발에 한 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

에, 그의 이름만을 한국 역사상 최초의 기계시계 기

술자로 소개할 수 있을 뿐이다. 그런데 앞에 소개한

김 육의 소개만으로는 유흥발의 자명종이 구체적으

로 어떤 모양이었는지, 크기는 또 얼마만한지 알 수

가 없다. 다만 문자판에는 12시( )가 12지( )로 표

기되어 있었고, 각 시각마다 저절로 종이 울리는데

그 횟수가 달랐다. 자( )시와 오( )시에는 9번 씩

가장 많은 횟수의 종이 울리지만, 점차 종치는 수가

줄어들어사( )시와해( )시에는4번으로줄었다가

다시9번으로많아진다. 그리고그사이시각에는한

번씩만울린다.  

이 시계의 종치는 수를 지금 시각으로 고쳐 설명

하면 다음과 같다.  자( )시란 지금으로 치면 밤 11

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두 시간을 가리킨다. 따라서

자시에 9번을 쳤다는 말은 밤 11시에 9번이란 뜻이

된다. 그렇다면자정(밤12시)에는한번만종이울리

고, 새벽1시(축시)에는8번울린다. 그리고새벽2시

에는한번, 그리고3시에는7번, 4시에는한번울린

다. 지금 시각으로 바꿔 써 보면, 밤 12시 자정(1회),

밤1시(8회), 밤2시(1회), 밤3시(7회), 밤4시(1회), 새

벽 5시(6회), 새벽 6시(1회), 아침 7시(5회), 아침 8시

(1회), 아침 9시(4회), 낮 10시(1회), 낮 11시(9회), 낮

12시(1회), 낮1시(8회), 낮2시(1회), 낮3시(7회), 낮4

시(1회), 저녁5시(6회), 저녁6시(1회), 저녁7시(5회),

저녁 8시(1회), 밤 9시(4회), 밤 10시(1회), 밤 11시(9

회) 등의차례로돌아간다. 당시의자명종이모두이

런 식으로 종 울리는 횟수를 정했던 것인지는 확인

해 보지 못했지만,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종이 울리

고있었음을알수있다.   

일본 자명종 연구해 정교한 천문시계 제작

김 육의 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이 자명종

의문자판에는해와달의운동이묘사되어있었다는

사실이다.  정말로 해와 달 모형을 시계의 앞부분에

달아두고그것들을정확하게움직이게했다면이는

단히 정교한 천문시계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. 지

금 고려 박물관에는 국보 230호로 지정된‘혼천

( )시계’가 남아 있다. 보통의 자명종보다 크고

복잡한 구조를 가진 이 기계시계는 1669년(현종 10)

관상감의천문학자송이 ( )이만든것으로알

려져 있다. 추시계에 혼천의까지 옆에 달린 이 시계

는서양의기계시계기술의 향을받아제작되었을

것으로보인다. 그런가하면유흥발의자명종은16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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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전후에 제작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. 왜냐하면

이기록을남긴김육이1658년에죽었으니, 그가이

자명종을 보거나 들어서 알고 기록한 것은 1650년

전후일것이기때문이다.   

또 유흥발의 자명종은 중국에서 가져온 자명종을

보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구해 온 것을 연구

해 만들었다는 점도 흥미롭다. 당시 일본에는 서양

문물이 물 듯이 들어오고 있었고, 그 향은 지금

부산의초량에있었던왜관에살고있던일본인들에

의해조금씩국내에도들어오기시작했다. 유흥발이

일본식 자명종을 얻어 들여 연구할 수 있었던 것도

바로초량의왜관을통해서 을것이다. 

하기는 그보다 훨씬 앞서 이미 조선에는 서양식

자명종 기술이 알려져 있었다는 기록도 보인다. 심

지어 조선에서는 1605년 일본의 새 집권자 쇼군(

軍) 도쿠가와( 家康)에게 자명종을 선물한 일이

있다는 일본측 기록도 있다.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

요토미( 吉)가죽고도쿠가와가정권을잡자그

는 조선과의 우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썼다. 언

젠가일본과의관계를정상화할수밖에없다고판단

한 조선도 일본의 정세를 살피기 위해 1605년 사신

을 파견했는데, 그 사신이 도쿠가와가 머물던 지금

의교토(京 )를방문해서그를만났다. 일본시계사

에는‘미장지( )’라는 지방 기록을 근거로

1605년 조선 사신이 도쿠가와에게 자명종을 선물했

다고 기록하고 있다. 그때 일본에 파견되었던 조선

측 사신은 너무나 유명한 송운 사( ) 유정

( )이었다. 도둑떼들의 내정을 염탐하고 돌아 오

라는 정부의 명을 받은 그는 탐적사( )란 명칭

으로일본에갔다.  

일본에서는 최초의 서양 자명종이 1551년 들어온

것으로 전해진다. 그러나 그것을 흉내내어 처음 만

든기술자는미장( )이란지방의 장장이 던진

전조좌위문( )인데, 그가 도쿠가와의 시

계를 고치면서 처음으로 같은 것을 만들었다. 그 시

계가 바로 조선에서 선물로 보낸 것이었다는 일본

측 기록이다. 이 기록 로라면 조선이 일본보다 먼

저 자명종 기술을 발전시켰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

고, 꼭유흥발이최초라하기도어려워진다.  

아직 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동양 3국에서

의 자명종의 역사다. ‘조선왕조실록’에는 1777년,

1801년 등 몇 차례에 걸쳐 일본 사신들이 조선에 일

본제 자명종을 선물한 기록이 보인다. 또 조선에서

도 1669년 이민철( )과 송이 등이 보다 복잡

한자명종을만들었고, 1723년에는청나라에서가져

온 자명종을 복제해 문신종( )을 만들었고,

1731년에는 최천약이 자명종을 만들었다. 1759년에

홍 용은나경적이만든자명종후종( )을자신의

천문 농수각(� 閣)에 설치했다. 또 친구 던 황

윤석과 함께 1772년 2월에는 염 서라는 사람이 만

든자명종을구경하러갔었다는기록도보인다.  

중국과일본에서는개국이전에이미국산화한자

명종을보급하고있었지만, 조선에서는그런수준에

이르지는 못한 채 개국(1876년)을 맞았다. 1884년에

는 외국인이 자명종 등을 몰래 들여오고 있다는 기

록도보인다. 그리고1886년2월22일자한성주보에

는 자명종 광고가 처음 보인다. 말하자면 서양의 자

명종이 정식 수입 판매되기 시작한 것이다. 1901년

과1902년의황성신문에는자명종광고가계속나오

는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는 자명종이 가정에 보급

되기시작했음을알수있다. 우리가정에시계가보

급된 것은 이제 겨우 100년을 넘기고 있음을 알 수
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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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천시계 : 1669년 송이

이 제작한 천문시계.

가로 118.5㎝ , 두께 52.5

㎝ , 높이 99.0 ㎝ . 천체

관측용 측각기와 천문시

계의 기능을 갖추었다.

서양식 자명종의 원리를

이용한 것으로 나무상자

속에 오른쪽 절반은 중

력식 진자시계, 왼쪽에

는 혼천의라는 천구의가

설치되어 있다.


